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［ 전체 수료식 중간에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

습니다. 

새벽 기도하며 느낀 것이 너무도 많아서, 

그 감각 잃지 않게 늘 새로운 충격으로 저에게 와

달라고 

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

예수님은 “그래, 지금도 네게 왔다.”하셨습니다. 

마음 뜨겁게 주님이 느껴져 

주님께 영계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. 

저 멀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. 

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었습니다. 

자꾸만 보고 있으니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. 

엄청 많은 숫자의 십자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. 

‘이게 뭐지? 주님, 이게 어떤 의미예요?’하며 

계속 생각했는데, 그 십자가는 저희들 각자를 위해 

지신 

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. 

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

저희들 각자를 위해, 저를 위해 지신 십자가였습니

다. 

주님의 십자가와 저희는 1 대 60억 인구가 아니라, 

주님과 나 1 대 1이었습니다. ]

* 예수님 말씀 *

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을 위해 

져 준 십자가니라.

나의 피 값으로 산 생명들이

바로 오늘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.

영원히 내 안에 있어야 빛을 잃지 않는다.

영과 마음이 빛을 잃으면

인생 끝나는 것이야.

선생이 왜 그토록 주님 부여잡고 

이 역사 몸소 이끌어 가는지,

그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해.

진정 그 의미를 모르면

선생과 같이 살 수 없다.

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니

너희는 진정 선생과 같은 삶으로,

선생과 같은 마음으로 내게 와야 한다.

그 삶만이 1등 신부의 삶이다.

확실히 말해줄게.

네 수준대로의 사랑은

단지 신앙이야.

선생과 같이 절대 사랑해야

신앙을 넘어서 네 삶이 되고, 신부가 된다.

나를 삶의 일부로 삼느냐

네 전부, 네 생명으로 삼느냐가 

네 인생길, 구원길 좌우한다.

네가 내게 주는 만큼 나도 네게 준다.

이치이고 법칙이다. 알겠느냐?

신입생 옷을 벗고 나의 신부로서

마음 굳건히, 신앙 굳건히 하여

역사에 조공하며 살자.

역사에 몸 바쳐 조공해야 역사가 일어난다.

이 역사, 천 년 역사 반드시 이루어진다.

그러니 너 몸 바쳐 사는 만큼 공적이 된다.

영원한 값을 쳐준다.

사랑하니 잃지 말아라.

나는 너를 사랑해서 살려 온 예수다.

나 놓치면 끝이다.

나 예수는 이 섭리에 역사하고 있으니

딴 데 가서 나 찾지 마라. 사랑한다.

내 십자가 생각하며 사랑으로 아픔 치유해 줘.

사랑한다.

네 영원한 신랑, 동반자, 

네 스승 주 예수다.


